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스타트업 A 는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인하여 2020 년 매출이 급감하였습니다. 때문에 투자계약 체결 당시에 

투자자들에게 약속했던 매출액의 30%도 채우지 못했습니다. 

스타트업 A 의 대표이사 영재는 실망스러운 실적을 투자자들에게 전달하면서, 마음이 무거웠습니다. 다행히, 

투자사의 담당자들도 올해는 어쩔 수 없었다는 점을 이해하고, 내년에는 다시 도약하기를 기원한다는 반응이 

대부분이었습니다.  

영재는 내심 투자자들의 비난을 걱정했는데, 한 시름 덜은 느낌이었습니다.  

그런데 스타트업 A 가 투자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재무제표를 투자자들에게 송부하고 일주일 뒤쯤 영재는 투자자 

B 로부터 2020 년도 매출 실적에 따라서 투자자 B 의 상환전환우선주식 1 주당 보통주식의 전환비율이 1:1 에서 

1:1.5 로 조정되었으니, 이를 확인하는 확인서를 보내 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. 

영재는 전환비율이 변경되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, 투자자의 요구 대로 확인서를 써 주어도 될지 몰라 

당혹스러웠습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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